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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개정(8.29.), 시행(‘26.1.1일)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80번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로,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종*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기존 102종 → 112종)된다.

 *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

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개정 전문(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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